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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상주적십자병원은 2025년 12월 1일(월) ‘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

사업’의 일환으로 ‘중증응급 이송·전원 및 진료협력사업 원외실무

협의체회의’를 개최했다.

 □ 이번 협의체는 상주시보건소를 포함한 11개 기관이 참석하여 지역 내 

중증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

을 논의했다. 특히 상주권은 고령인구 비율이 36%에 달하는 초고령사

회로 중증환자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, 지역 내 심혈관센터가 

부재해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. 이에 권역 및 인근 심뇌

혈관센터와의 협력체계 강화가 절실하나 현실의 어려움을 논의함으로

써 정책적 도움과 운영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였다. 

 □ 김혁수 위원장(상주적십자병원장)은 “지역의 병원, 보건소, 소방서가 

서로 역할을 나누고 협력한다면, 주민들이 ‘내 가족이 응급 상황일 

때’ 안심할 수 있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. 앞으로 

이 협의체가 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아주기를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 


